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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/8(화)�민수기� 5-7장� � �진영의�질서와�거룩함�

출애굽기에는�하나님께�받은�규례들이�기록되었습니다.�

레위기는�규례를�실행하는�실제적인�내용들이�기록되었습니다.

민수기에는�광야를�행군하며�필요한�지침들이�담겨�있습니다.

하나님은�병력만� 60만인�큰�공동체의�이동을�진두지휘�하십니다.

이동과�진�배치에는�순서와�방법들이�있습니다(2,10장).

어디로�가든지�성막은�가장�중앙에�세워져야�합니다(2:2,10:17,21)

성막�주위에�완충지대로서�제사장과�레위지파가�진을�칩니다.

그�둘레로� 3개지파가�한�그룹을�이뤄�동, 서, 남, 북에�진을�칩니다.�

하나님은�각각의�임무와�규칙,�절기에�관해�말씀하십니다(3-4,8장, 5-6,9:1-14).�

열두지파는�필요한�물품과�예물을�드립니다(7장).

모든�백성은�동등하며�어딘가에�소속되어�있습니다.�

임무�수행과�운영�방침에는�엄연한�질서가�존재합니다.

잦은�이동에도�불구하고�진영은�늘�순수하고�거룩하게�유지되어야�합니다.

공동체�및�하나님과의�관계를�위협하는�모든�죄는�끊어져야�합니다(5장).

지도자들은�매사에�더욱�철저해야�합니다.

제사장과�레위인들은�나답과�아비후를�기억해야�합니다(3:4).

선두인�유다도�경거망동하면�르우벤의�처지가�될�수�있습니다.

하나님은�사람의�능력과�탁월함,�병력을�필요로�하는�분이�아닙니다.

‘작은�자’를�통해서도�얼마든지�뜻을�이루실�수�있습니다(14:30-31).

질서와�거룩을�명하시는�하나님의�뜻은� <복>입니다.

“여호와는�네게�복을�주시고�너를�지키시기를�원하며

여호와는�그의�얼굴을�네게�비추사�은혜�베푸시기를�원하며

여호와는�그�얼굴을�네게로�향하여�드사�

평강�주시기를�원하노라(6:24-26).”

엄격함�가운데�드러나는�하나님의�사랑과�은혜를�깨닫습니까?

❶ 질서와�거룩함,�순수성을�회복해야�할�삶의�영역이�있습니까?
❷ 능력과�탁월함,�특권의식으로�교만한�자리에�앉아있지�않습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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